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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전통미술 교육의 목표는 미술과(美術科) 목표

의 연장선상에서 생각되어질 수 있으므로 전통미

술을 통하여 창조성 계발하고 민족적 정서와 심

미적인 태도 함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우리 민족의 문화적인 주체성을 지키고 새로 들

어오는 외래 문화를 효율적으로 취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현재의 결과가 곧 미래의 좋은 전통

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학생들에게 전통미술의 가치를 일깨우고

바르게 지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 민족문화의 우

수성을 인식시키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첫걸음이 된다. 특히 초등학교 미술교육은 그

파장이 공간적, 시간적으로 매우 크므로 앞으로

의 미술문화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다. 따라서 학생들이 공교육에서 맨 처음 대하게

되는 초등학교 미술교과서는 우리 미술 문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라 할 수 있으며 앞으

로 민족적 미감창출의 시발점이 된다 하겠다.

이에 현행 제 6차 초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에서는 전통미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방법

중에 전 영역에서 전통미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

를 높일 수 있는 제재를 선정, 지도 방법 등에

유의한다. 1)라고 하였고, 따라서 학년별 미술교과

서 4종(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표현활동 영역

에서는 평면작업에 관련하여 연필, 크레파스, 수

1) 한국교육개발원, 초등학교 교사용 미술지도서 6학년, 교
육부, 1996, p. 19.

채용구, 도화지 등과 전통회화 재료인 화선지와

먹, 모필을 사용한 예시작품을 적절한 비중으로

게재하고 있으며, 감상활동 역시 전통미술을 강

조하여 편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편성에도 불

구하고 여전히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전통미술교

육을 등한시하고 있다. 이는 첫 번째로 미술시간

배정의 부족, 좁은 책상과 미술실 부재 등의 미

술교육의 일반적인 문제점안에서 함께 생각되어

질 수 있고, 두 번째로 전통미술을 가르칠 수 있

는 미술교사의 부족과 교사들의 준비부족에 의한

기피를 지적할 수 있으며, 세 번째로 미술교과서

에서 제시되는 내용과 편성이 전통미술수업을 자

연스럽게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세 번째 사항에 주목하여 전

통미술교육에 대한 미술교과서의 역할을 되짚어

보고, 그 안에 나타나는 전통미술에 대한 견해와

교과편성을 살펴보아 실제적으로 미술교과서를

지침으로 하여 전통미술수업이 활성화 될 수 있

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Ⅱ. 미술교육과정 내에서의

전통회화

1. 표현활동에서의 장르통합의 문제

제 4차 교육과정(1981- 1987)개정 이후부터는

전통미술의 비중이 대폭적으로 늘어나 우리 나라

미술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긍지를 가지게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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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전통미술을 계승 발전하도록 하는 내

용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교과 내용은

5차, 6차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심화 발전하여 그

내용을 개정해 나갔다.2) 그러나 이러한 전통미술

교육을 중시하는 교육지도 방식이 교과서 내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성되어 운용이 되고 있는가

에 대해서는 생각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다. 그

중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표현활동 안에

서의 장르통합의 문제이다. 현행 6차 교육과정

에서는 미술교과서의 편찬의도를 표현의 수단인

재료나 방법, 형식, 양식 등에 구애받지 않고 자

유롭게 창조적 조형활동을 시도하였다 3)라고 밝

혔다. 이는 더 이상 한국화(동양화), 서양화, 조소

등의 구분은 적어도 초등학교 미술교과에서는 의

미가 없음을 말한다. 이러한 각각의 장르가 한

단원 안에서 통합되는 것은 현대미술의 탈장르적

인 경향이 무관하지 않으며 또한 앞으로 교육과

정에서 입체와 평면과의 혼합, 행위예술, 설치예

술까지도 표현영역에 구성해야 한다는 논의도 제

기되고 있는 것을 보면 미술교육이 새로 유입되

는 미술문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4) 이러한 장르통합은 학생들

에게 재료나 기법의 틀에서 벗어나게 하여 조형

활동에서의 열린 사고를 주고, 미적체험의 폭을

넓혀주지만 반대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의 통합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기존의 미

적 가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미에 대한 기준을 상실하게 할 수 있

다.

전통사회에서의 문화발전론의 핵심인 법고창

신(法古創新)은 전통의 이해를 통하여 기존의 문

화적인 토양 속에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거나

창출하고자 한다. 이는 전통문화가 소유한 장점

을 내실화하고 그 바탕 위에서 전통의 현대적인

계승을 위한 다양한 실험과 모색을 요구하는 것

이다. 그러나 한 단원 안에서 여러 장르가 재료

2) 초등학교 미술교육학회, 초등미술과 교육학, 교육과학사,

2000, pp. 312-314.
3) 한국교육개발원, 전게서, p. 21.
4) 초등학교 미술교육학회, 전게서, pp. 227-267.

나 기법표현의 구분 없이 사용되어진다면, 기존

의 전통을 계승하려는 전통미술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어 표현활동 안에서 전통미술의 활용범위를

좁히거나 변형시킬 수 있다. 이는 전통회화의 양

식이나 기법, 그리고 이를 통해 나타나는 한국미

술 고유의 특성을 서구조형의식으로 재단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초등학교 교과서의 예시작

품에서 인지되는 바이다.

<표 1>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전

통회화재료인 화선지, 모필, 먹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예시작품으로 기타의 다른 재료를 사용한

작품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전통회화를 감상작품으로 많이 다루고 있어 전통

미술에 대한 상당한 배려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참고작품들 중에서 어느 것이 전

통미술에 근거를 둔 것인지는 3, 4학년과정에서

는 거의 구분하기가 힘들고, 5, 6학년 과정에 올

라오면 5학년 과정의 예시작품 <선풍기> , <화

분> , 6학년 과정의 예시작품 <정물> , <풍경>

등에서 여백의 개념이나 모필에 의한 필선묘가

나타나면서 전통회화의 기법을 볼 수 있다. 그러

나 이 또한 부분적으로 기법적인 특성만 보일 뿐

이를 제외하고는 여타의 다른 재료를 사용한 작

품들과 그 내용이나 표현방식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전통미술교육의 우수성을 아동

들에게 인식시킨다는 지도방식에 표현활동수업

은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학생작품, 운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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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작품(그림 1)은 3학년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운동회>라는 학생작품이다. 필선을 긋고

그 안에 수채화 물감으로 채색을 하였는데 필선

의 번짐이나 바탕처리가 먹과 화선지를 사용했

음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은 자연스러운 인물의

동작 표현이나, 바탕의 처리에서 보이는 속도감

등을 살펴볼 때 3학년 수준으로 꽤 잘 그린 작품

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그림은 한 눈으로

보아도 전통회화의 표현법이나 재료의 특성을 염

두에 두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참고작

품의 예시는 작품선정의 실수라기보다는 통합화

라는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에 충실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표현되어야 할 내용의 대상(관찰 내

용, 느낌, 상상, 경험)에 대하여 어떤 재료든지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는 표현활

동의 지도 방법은 전통회화의 독특한 표현양식을

단지 하나의 사용방법 수준에서만 고려하게 하여

전통회화의 특성을 나타내지 못하게 하고 있다.

물론 교과서에 나오는 예시작품은 하나의 참

고작품으로 교사에 의해 미술수업이 다양하게 재

구성될 수 있다고 하여도 교과서는 학습 운영의

지침이며, 동기유발의 자료이자, 미술활동의 모델

이다.5) 이는 학생이나 교사에게 하나의 기준작으

로서 뇌리에 강한 인식을 남기게 된다. 따라서

예시 작품 속에 나오는 전통회화의 재료로 그려

진 작품들은 비록 초등학생을 위한 참고작품이라

하더라도 전통미술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방

향이 모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통미술이

가지는 재료의 물성에 대한 이해나, 구조적인 양

식이나 모필에서 나오는 다양한 필선묘, 그리고

전통회화 특유의 표현법과 채색법, 독특한 시각

법에 의한 공간의 처리 등도 아동미술에 적합한

수준에서 학습되어지도록 구성되어야 하고, 그리

고 이를 통해 전통미술의 특성이나 우수성을 느

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의 작품(그림 2)은 전라미술연구회에서 기획

한 모필의 생명력이라는 전시에 출품한 초등학

교 4학년의 작품이다. 앞의 예시작품 <운동회>

보다 잘 그렸다라는 느낌은 없으나 전통회화재

료가 지니는 특성이 잘 표현되고 있다. 즉 수묵

과 모필에서 나오는 파묵(破墨)과 발묵(潑墨), 농

담(濃淡), 건습(乾濕), 여백(餘白)의 미를 학생이

인식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작품의 질을 떠나 앞으로 전통회화가 발전할 터

전을 만드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동서양의 표현

양식을 표현활동의 단원 안에서 통합하여도 그

안에서 각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혼재시키기 보다

는 그 차이를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고 생각한다. 개별성의 이해 없는 통합이란 무의

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과서의 전통회화 관

련 표현활동의 예시작품의 선정은 여타의 다른

5) 한국 교육개발원, 전게서, pp. 20-21.

<표 1> 교과서에서 전통회화재료를 사용한 것으

로 보이는 표현활동 참고작품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느낌 나

타내기

운 동 회 ,

여러가지

소 리 를

듣고 나타

내기

공 사 장 ,

씨름

고향

상 상 하

여 나타

내기

우 리 의

미래 고장

꼬리 달린

사 람 , 해

님과 달님

욕심 많은

사람들

상상의 동

물

보고 나

타내기

내 친구의

얼 굴 , 장

미 , 가방

앉아있는

모습 , 화

분 , 선 풍

기가 있는

벽 면 의

부분

친 구 , 선

풍 기 , 화

분

정 물 , 풍

경 , 대문

[그림 2] 두은선, 헨델과 그레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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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방식과 차별되고 전통회화의 특성이 나타나

도록 선정되어져야 한다.

2. 단원 편성의 문제

현행 6차 미술교육과정에서는 미술활동을 통

하여 표현 및 감상능력을 기르고 창조성을 계발

하며 정서를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세

부적으로 생활 속에서 미술을 느끼고 애호할 수

있는 태도와 느낌과 생각을 즐겁게 나타내고, 재

료와 용구의 효과적인 사용, 미술품에 대한 관심

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고자 한 네 가지 하위목

표를 설정하였다. 이에 따른 초등학교 미술교과

의 단원체계는 미적 체험활동으로 미술과 생활,

표현활동으로 느낌 나타내기 , 상상하여 나타

내기 , 보고 나타내기 , 꾸미기와 만들기 , 붓

글씨로 나타내기 , 감상활동으로 작품감상 으로

나누어져 있다.6) 여기서 표현활동 중의 디자인과

공예 부분인 꾸미기와 만들기 , 서예부분인 붓

글씨로 나타내기 를 제외한 나타내기 수업은 크

레파스, 수채물감과 먹으로 평면작업을 대표하고,

찰흙으로 입체작업을 대표하여 나타내기 수업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단원 구성은 통합화의 교과과정 구성

의 방향에 따라 여러 표현 방식들이 평면과 입체

의 구분 없이 통합되어 나타내기 수업 안에 포

함된 것이다. 그러나 입체작업은 수업의 계획과

진행에 있어서 평면작업과 명확히 구분이 되나,

크레파스나 수채도구, 수묵화재료는 평면작업의

재료로써 소재를 공유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재

료준비물을 함께 구성하여 교사에 의해 선택하도

록 되어 있어 전통회화 수업의 근거를 약화시키

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의 교육여건상 교사의 전

통미술교육에 대한 확고한 의지 없이는 한 단원

안에서 재료를 선택하고 혼용하여 쓸 수 있는 지

금의 교과 편성상 평면작업에서는 저학년은 크레

파스를 사용하고, 고학년은 수채물감을 사용하며,

입체작업은 찰흙을 사용하는 수업이 주류를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적인

6) 한국 교육개발원, 전게서, p. 18.

문제뿐만 아니라 그 틀을 구성하는 단원편성에

있어서 나타내기수업의 분류방식이 전통미술을

교과서 내에서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나타

내기 수업 편성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순수예

술 관련 단원인 느낌 나타내기 , 상상하여 나

타내기 , 보고 나타내기 의 단원편성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어 편성자체에서 전통회

화의 근거가 취약함을 알 수 있다.

순수미술의 표현 양식은 작가의 독특한 개성

으로부터 비롯되지만 작품이 갖는 동질성에 따라

이를 일정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재현

적인 표현(재현주의, 사실주의), 질서와 형식의

표현(차가운 추상, 형식주의), 내재적인 감성의

표현(뜨거운 추상, 표현주의), 꿈과 잠재의식의

표현(초현실주의) 등으로 나뉜다. 이러한 유형을

바탕으로 하여 초등학교에서의 표현활동 내용을

느낀 것, 상상한 것, 본 것을 표현하는 활동, 즉

느낌 나타내기, 상상하여 나타내기, 보고 나타내

기로 제시하였다. 7)

물론 본 것, 느낀

것, 생각한 것을

그린다는 자체는

우리가 그림을 그

리는 행위의 전체

를 망라한 것이므

로 그 자체는 아

무런 이론의 여지

가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분

류하고 예시작품

을 선정할 때 서양미술 속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양식을 염두에 두고 그 잣대로 단원을 구성하였

음이 윗 글의 내용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이는

결국 추상, 형식주의, 초현실주의 등의 양식개념

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전통회화는 이러한 틀

의 단원안에서 그 본질이 변형 또는 억제될 수밖

에 없다는 결과를 낳게 된다.

7) 한국교육개발원, 전게서, 1997, p. 18.

[그림 3] 학생작품, 꼬리가
달린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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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예시작

품들은 전통회화의 특성과 상당히 거리가 떨어지

게 된다. 예를 들어 4학년 3. 상상하여 나타내

기 단원과 관련된 교사용 교육지침서에는 수묵

화의 지도라는 참고자료에서 감필(減筆), 농담

(濃淡), 필속(筆速)과 중봉(中鋒), 편봉(偏鋒)에

대한 서술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미술교과서는 <꼬리 달린 사람> (그림 3)이라는

외계인을 그린 상상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

한 작품에서 과연 지침서가 제시하는 수묵화의

지도방식이 과연 필요할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

로 재료의 사용에 국한되는 제한적인 모습을 보

여주고 있다.

[그림 4] 학생작품, 대문

또한 6학년 보고 나타내기 수업의 예시작품

인 <대문> (그림4)은 관찰자의 일점시에 의한 원

근투시로 구도를 잡고 조금의 여백도 없이 화면

을 채워 그려서 서양의 풍경화 양식을 그대로 구

사하였다. 그러나 수묵채색화로 풍경을 그렸다고

하여 이와 관련된 교육지침서에서의 참고자료에

는 전통산수화의 시각법인 삼원법(三遠法)을 소

개하고 있다. 이는 미술교과서의 예시작품은 이

미 서구조형적인 사고의 시각법이 수묵채색화의

표현양식을 결정하고 있는데 이와는 전혀 관계도

없는 대관산수화(大觀山水畵)의 시각법을 제시

하여 정작 교사로 하여금 전통회화의 시각법을

가르칠 필요를 없게 만들어 놓았다.

이와 같이 전통회화의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전통회화의 미감창출에 실패하는 이유는 즉 나타

내기 수업의 단원형성이 서구조형의식으로 전통

미술을 해석하려 하였고 결국 이러한 방식은 전

통회화 수업을 치밀하게 단원 안에서 융합되도록

이끌지 못한 것이다.

<표 2> 전통미술수업에서 교과서의 역할에 대한 설문
조사(대상: 초등학교교사 100명)

설문 내용 답변 퍼센트

미술교과서가 전통미술의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

도록 교육K과정이 편성되

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8%

그렇지 않다 47%

잘 모르겠다 45%

전통회화와 서양화 재료가

구분 없이 통합된 단원에

서 사용됨이 전통미술 교

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렇다 26%

그렇지 않다 31%

잘 모르겠다 43%

미술교과서에 나타나는 전

통미술의 비중이 느낌상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

까?

10% 45%

20- 30% 41%

30- 40% 13%

50% 이상

한 단원에서 전통재료와

일반화구가 동시에 있을

때 어느 것을 선택하여 수

업을 진행하시겠습니까?

전통재료 (지필묵 ) 15%

수채화나크레파스 85%

<표 2>는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현재의 단원편

성이 전통미술교육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설문

결과이다. 일선 교사들은 현 교과편성에서 전통

미술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낮게 인식하고

있으며, 전통미술의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

록 교육과정이 편성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또

한 서양화와 전통회화의 재료 사용이 통합되어

선택하도록 되어진 지금의 준비물 편성은 전통회

화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30%

도 채 되지 않고 있다. 물론 전통미술 교육이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은 교육 환경적인 문

제가 더 클 수 있으나 실제 수업에서 전통미술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는 교

과서가 그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못한다

는 점도 분명한 것이다. <표 2>의 설문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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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편성이 전통미술교육에 바람직하다는

대답이 불과 8%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은 미술교

과서의 단원편성이 전통미술 수업을 진행하는 데

적절치 못함을 입증한다 하겠다. 따라서 현행 통

합화된 수업을 다시 과거로 돌이켜 장르별로 나

누지는 않더라도 그 안에서 전통회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과서의 예시작품을 선택하거나, 단원

목표의 설정에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교사용 지침서에는 보다 철저한 계획과 참고자료

를 제시하는 배려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3. 수묵중심 수업의 문제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고 표현하는 방식은 개

인마다 다르며, 지역, 민족, 국가마다 다르다. 이

는 그 나름의 독특한 개성, 민족성을 표출하며

전통으로서 축적된다. 교육방법에 있어서 전통미

술의 강조는 바로 한국미의 우수성을 인식시키

고 문화적 자산으로서 개인 및 국가의 원동력으

로 삼고자 함이다. 그러나 교과서의 표현활동에

나타나는 예시작품 중에 전통재료를 사용한 그림

의 내용을 보면 그 가치가 전혀 다르게 표현되거

나, 전통회화의 표현법에 충실한 예시작품들도

하나같이 수묵화 위주로, 그것도 구륵(鉤勒)에 의

한 필선묘와 담채법에 의한 표현으로 획일화되어

있어 전통회화에 대한 흥미유발에 실패하고 있

다. 초등학교 교사용지도서에 나오는 전통회화의

지도방법에 관련된 참고자료 사항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 3학년- 단계적인 훈련의 필요성에 의해 수

묵화 재료의 올바른 사용과 용도를

아동에게 설명, 이해시키는데 만족

한다.

<관련 단원>

보고 나타내기; 한 가지 색으로 나타내기에

서필속과 농담의 변화에 대한 설명

붓글씨로 나타내기; 붓의 성질을 이해하고 표

현 특성을 배운다.(집필, 운필법)

[그림 5] 이가염(중국), 물을 건너는 목동

○ 4학년- 수묵화의 기초적인 용법인 용필법

을 중심으로 지도한다.

<관련단원>

상상하여 나타내기; 수묵화 준비물에 대한 지

도,운필에 있어서 삼묵에 의한 감필법, 농담,

필속,중봉, 편봉에 대한 지도

○ 5학년- 수묵담채화의 기법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수묵화기법의 설명에서 용

묵법을 지도한다.

<관련단원>

느낌 나타내기(경험한 것 나타내기); 수묵담채

화 기법 설명

보고 나타내기; 1)한가지 색으로 나타내기에서

삼묵법을 지도한다. 2)정물화 그리기에서 감필

에 의한 농도조절과 수묵화의 기법으로 파묵

(破墨), 발묵(潑墨), 적묵(積墨)에 대하여 설명

한다.

○ 6학년- 수묵채색화의 기법 설명과 시점과

구도에 대한 설명

<관련단원>

보고 나타내기; 1)정물화 그리기에서 수묵채색

화의 재료 및 용구에 대한 설명과 먹과 붓의

기법이라 하여 삼묵법, 선염법, 적묵법, 발묵

법,건필에 대한 설명과 수묵화, 수묵채색화의

- 82 -



초등학교 미술교과서로 본 전통회화 교육의 문제

기법이라 하여 구륵법, 몰골법, 백묘법에 대하

여 설명한다. 2) 풍경화 그리기에서 삼원법을

설명하여 시점과 구도에 대해 살펴보고, 수묵

채색화의 제작 과정을 알아본다.

[그림 6] 김홍도, 황묘농접(黃猫弄蝶)

전통회화 교육의 체계는 위의 사항을 살펴보

면 알 수 있듯이 3, 4학년은 표현활동 상에서 전

통회화의 전반적인 특성보다는 사용 용구로써

모필의 특성을 이해하는 정도이고 5, 6학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전통회화의 맛이 나는 용법들을

배울 여건이 마련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도방식

은 전통회화를 수묵화 일변도로 몰고 가게되어

전통미술의 영역을 좁히며, 그나마 수묵화의 표

현법도 교사용 지침서에서 참고자료로 제시되는

여러 사항에 대하여 교과서가 적절한 예시작품

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전통회화에서의 표현양식은 대표적으로 두 가

지 방식이 있다. 바탕이 스며들게 하여 흥취와

일획의 운필을 중요시하는 방식(그림 5)과 바탕

을 스며들지 못하게 하여 일획성보다 착실한 묘

사와 채색을 중심으로 한 방식(그림 6)이 있다.

보통 전자는 수묵화 후자는 채색화로 불리는데,

이러한 표현의 전제는 기실 그 바탕의 성질에 따

른 것이다.8) 즉 수묵화는 번지는 종이인 화선지,

얇은 한지가 주류를 이루나, 채색화는 비단이나,

도침지, 교반수지 등이 주류를 이룬다. 특히 우리

의 전통한지는 서화지로써 그 표면을 매끄럽게

처리하는 도침(搗砧)9)처리를 하였는데, 이는 먹

8) 조용진, 채색화기법, 미진사, 1992, pp. 27-32.

이나 안료가 바탕에 스며들지 못하게 하기에 지

금 우리가 생각하는 수묵화의 표현법과는 전혀

다르다. 파묵과 발묵이 되지 않는 대신 적묵이

잘되며, 채색을 중첩해서 올릴 수 있으며, 적수법

(滴水法)이라는 독특한 표현법을 사용할 수 있고

비단을 사용할 때는 뒤에서 칠하는 배채법(背彩

法)도 사용할 수 있으니 그 방법이 매우 다양하

다. 교과서에 나오는 이암의 <모견도>나 민화인

<까치호랑이> , 정선의 <인왕제색도> 등이 모두

잘 번지지 않는 우리의 전통한지의 특성을 나타

내고 있다. 곧 이러한 그림이 지금의 전통미술교

육에서 가르쳐지는 화선지 중심의 수묵화 일변도

의 기법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므로 전통회화의

감상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학습내용이 실제로

표현활동에서 관련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지금의 교과서에서 가르쳐지는 번지는 종이에

그리는 수묵화 중심의 표현활동은 전통회화의

특성을 제대로 다 보여주지 못한다. 이러한 방식

은 우리의 고유의 미감이기에 앞서서 동아시아

회화의 보편적인 특성의 한 측면으로써 보아야

할 것이다.

수묵화 중심 수업에서의 또 한가지 문제는 수

묵 표현의 단순함에 있다. 지침서에서 보여지는

수업방식은 수묵화 수업에 가장 전형적인 발전

단계라 할 수 있다. 즉 용구의 사용법과 자세 습

득 → 선묘실습 → 수묵담채기법 → 수묵채색기

법으로 전개되는 발전단계는 기본적이고 안정적

인 수묵화의 교습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서

의 지도방식은 미술교과서 상에서는 보여지지 않

는다. 3, 4학년에서는 내용이나 기법적인 면에서

전통회화와 서양화의 차이가 전혀 보이지 않으

며, 고학년인 5, 6학년에 이르면 모필의 기술적인

사용법에 불과한 감필법에 의한 선묘법의 중복적

인 설명과 구륵법에 의한 채색법만 보여질 뿐 다

른 표현법은 보여지지 않는다. 수묵화의 가장 기

본적인 표현효과인 파발묵 효과조차 보이지 않는

다. 이러한 단순한 표현법은 전통미술의 흥미를

잃게 하는 가장 큰 요소이다.

9) 이승철, 한지의 역사, 소호산림문화과학연구보고서, 1999,
p.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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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교과서는 사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외

곽의 선을 긋고 그 안에 채색을 입히는 방식만을

전통회화의 표현법으로만 인식시키고 있으며 이

외의 방식에는 관심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물론

선묘중심의 묘법은 동양회화의 가장 큰 특징이

다. 화(畵)라는 것은 곧 획(劃; 긋다)의 개념에서

나온 것이기에, 페인팅(painting ; 칠하다)의 개념

인 서양화와 상반되는 동양의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통회화의 표현법으로 선을

긋고 그 안에 색을 칠하는 식의 표현법만 교과서

의 전통회화의 기법을 대표한다면, 지필묵과 수

용성 채색물감으로 한정된 재료의 제약 대신에

다양한 기법표현이 가능하도록 발전해온 전통회

화를 획일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게 하여 아동들에

게 전통회화수업에 흥미를 잃게 할 수 있다.

Ⅲ. 전통회화교육 개선을 위한 제안

1. 전통회화 교육 개선의 방향

가 .전통회화와 한국화에 대한 인식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한국화보다는 전통미

술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한국화라

는 용어가 실제로 화단이나 대학에서는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

문이다. 한국화란 중국화 , 일본화의 비교개념으

로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서양화의 상대개념인

동양화라는 주체의식이 모호한 용어보다 우리민

족 고유의 주체적인 화화양식을 정립하자는 취지

로 만들어진 용어이다.10) 그러나 지금의 한국화

는 그 용어의 범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하

여 아직까지 많은 논란을 안은 채 사용하고 있

다. 이는 전통미술과 현대미술을 함께 묶어주는

한국적인 특성을 무엇인가에 대해 누구도 정확

한 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과서에서 전통미술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10) 김경운, 한국화의 다각적인 표현기법을 통한 아동의 창

조성 계발에 관한 연구, 미술교육총론, 2000. pp.
144-145.

한국화라는 용어의 사용에서 오는 혼란을 피하

고 전통미술에서 보여지는 한국적인 특색을 직접

감상활동을 통하여 살피고, 수묵화수업을 통하여

체험함으로써 아동들에게 전통미술의 우수성을

인식시키고자 함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미술교과서의 표현활동에서는 전

통회화의 재료나 기법적인 표현의 방법을 중시하

여 그 내용에 있어서 전통회화가 보여주는 미감

을 살피지 못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미술교과

서의 표현활동에서는 기법이나 재료의 특성을 가

지고 수묵화, 수채화 식으로 표현하며, 전통회화

를 수묵화를 통하여 익힐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

다. 이는 수업의 내용이 아동의 관찰, 경험, 상상,

느낌을 중심으로 기법이나 양식의 구애 없이 자

유스럽게 표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점과

현대 한국화의 실험적인 모색을 나타내기 수업

에서 적극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미술의 특

색이 아동들의 작품에서 나타나기란 매우 힘들다.

전통미술이라는 것은 역사 안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거나, 문화적인 교류를 통해서 흡수한 외

래문화를 주체적으로 발전시킨 미술이다. 전통미

술은 그 나라의 문화적인 특색을 대변하게 되므

로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킨다는 것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이

를 통해서 보다 나은 문화를 형성하고자 함이다.

이에 초등학교에서의 전통미술교육은 미술교육의

목표 안에 부합하는 것과 동시에 전통미술의 계

승과 발전이라는 측면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따

라서 아동들에게 전통회화 수업에서 무엇을 가

르쳐야 하는가하는 문제는 아동들에게 전통미술

의 우수성을 가르치는 방향이 제시되어야 하고,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한국화의 모색

을 가르치기보다는 한국적인 특색으로 이미 인

정된 기법이나 양식, 또는 이를 통해 나타나는

정서와 미감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겠다.

나 . 전통회화의 미감에 대한 이해

우리의 전통회화의 우수성 또는 특성이 무엇

이냐하는 문제는 곧 전통회화의 내용적인 측면

으로 과거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작품들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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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떠한 미감을 찾을 수 있으며, 이를 어

떻게 발전시켜야 하는가라는 문제이다. 전통미술

에서 나타나는 한국미에 대한 탐구는 미학적인

측면에서 혹은 미술사적인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

에 의해 끊임없이 고찰되어왔다. 1902년 짐머만

(Ernst Zimmer- mann)은 그가 쓴 한국미술

(Koreanische Kunst ) 에서 한국미술의 특징을

자연성에서 찾았고, 안드레아스 에카르트

(Andreas Eckardt )는 그의 저서 한국미술사 에

서 세련된 단순성과 소박성으로 보았으며, 고유

섭은 1941년 발표한 조선고대 미술의 특색과 그

전승문제 에서 무기교의 기교 , 무계획의 계획

을 중심개념으로 사용하여 질박의 미를 내세웠

으며, 그 밖에 조지훈은 한국문화사서설 에서

소박미를, 최순우는 순리, 담조, 익살로 보았으

며, 조요한은 소박미, 해학미로, 백기수는 자연

성으로, 권영필은 상층문화는 세련미로 기층문

학은 소박미로 보고 있다. 이렇게 여러 학자들

의 의견을 정리하면 자연성, 세련미, 소박미, 해

학미 등으로 한국미술의 특성을 요약할 수 있

다.11)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한국미에 대한 개인적

인 통관에서 나오는 대체적이고 함축적인 표현일

뿐으로, 이것이 미술교육에서 전통미술교육이 나

가야할 방향은 아닌 것이다. 즉 우리의 전통미감

이 소박미와 해학미에 있다고 하여도 실제 미술

교과에서 학습지도할 때 이를 지도방안으로 잡을

수는 없는 것이다. 사실 한국미술의 특색을 몇

가지 단어로 요약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

하며 그렇게 될 수도 없다. 한국미술의 특성이라

는 고정된 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흐름에서 변화 발전해 나가기 때문이다. 이에 김

원룡은 시대적인 특색을 무시한 채 한국미를 공

식화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 하였고12), 문

명대는 그의 최근의 저서 한국미술사 방법론 에

서 고정된 한국미술의 특색을 부정하며 보편성의

관계에서 특수성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였

11) 권영필 외, 한국미학시론, 고려대학교 한국학 연구서,
1997, pp. 67-117.

12) 조요한, 한국미의 조명, 열화당, 1999, p. 53.

다.13) 따라서 전통미술교육의 입장에서 보면 한

국미술의 특성은 무엇이다라고 규정을 짓기보다

는 역사적인 과정안에서 한국미술의 시대적인 상

황에 따라 발생하는 개별적인 특수성, 고유성을

파악하고 이를 미술교육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미술교과서에서 보이는 재료사용 수준의

지필묵의 표현법은 물론 서양의 표현법과는 매우

다르나, 동아시아(한, 중, 일)에서는 보편적인 표

현법이므로 전통미술의 범주에는 들어간다고 하

여도 이를 우리만의 특색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지필묵으로 보여지는 표현법을 가르치는

것과 함께 그 안에서 한국적인 특색이 여실히 보

여지는 부분을 선별하여 우리의 미감으로서 지도

하여야겠다. 예를 들어 하나의 형태를 모필의 단

순한 필묘형식을 빌려 나오는 상징적이며 정신적

인 표현들(사군자나 문인화에서 보인다), 고운 선

염을 통하여 여백의 확장과 공간의 무한함을 표

현하거나, 파묵, 발묵에서 나오는 특유의 여운과

강조적인 표현 등 지필묵의 일반적인 표현법을

지도하는 것과 함께, 전통한지(도침지)에서 나오

는 명정하고 강직한 표현들(겸제의 산수화나 추

사의 글씨에서 보인다), 조선시대 초상화에서 볼

수 있는 전신(傳神)적 표현, 민화에서 보이는 자

유분방함이나 소탈함, 고려불화에서 보이는 화려

하면서도 장식성이 뛰어난 표현 등 한국적인 특

색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뛰어난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전통회화를 감상활동의 주제로 제시

하고, 이러한 미감을 바탕으로 아동의 생활과 밀

접한 부분에서 소재를 선택하여 표현활동 수업이

구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 . 교과서 내에서의 전개방향

앞서 전통회화 교육에 있어서 교과서가 지니

는 문제점으로 지적한 장르통합에 따른 전통회

화의 미감상실 , 서구조형 중심의 단원편성에 의

해 나타나는 전통회화 표현활동 수업의 억제 ,

수묵화 중심의 내용편성에서 오는 표현 기법의

13)문명대, 한국미술사 방법론,열화당,pp. 19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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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성의 문제에 의해 전통회화 수업이 현행 미

술교과의 단원 안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

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전통미술의 우수성을

인식시키면서 현대 미술교육의 방향도 모두 담아

내야 하는 현 실정에서 하나의 틀이 완벽하게 모

든 내용을 조화롭게 담기에는 불가능할 수도 있

다. 또한 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한 모든 것

을 나타낼 수 있게 한다는 나타내기 수업의 기본

취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매우 당연한 것이다.

또한 현재 미술교육과정에 있어서 영역간의 통합

즉 미술의 이해와 표현 감상이 연계되어 제시되

는 발전 방향은 전통회화 수업에서 감상활동과

표현활동간의 통합을 통해서 매우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현재의 단원 편성

의 구조자체를 전통미술을 중심으로 재편한다거

나, 전통미술 분야를 따로 분리한다는 식의 편성

은 미술교육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제까지의 교육과정의 흐름에서 벗어나

는 제안일 수 있다. 이에 현행 교과서 체계에서

전통회화의 정체성을 불분명하게 하는 부분과 전

통회화교육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찾아

서 개선하여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는 창의성과 정서함양이라는 미술교육의 목적

과 함께 민족문화의 주체성확보라는 필요성이 동

시에 배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미술교육과정의 진행방향과 흐름

을 같이하면서 전통회화 수업을 특성화하여 나

타내기 수업 안에서 전통회화교육이 진행되도록

하여야겠다. 이에 표현활동에서의 전통회화 부분

을 내용적으로 순수성을 유지하는 방향을 모색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전통회화 재료로 그려진

예시작품을 보다 전통회화의 미감이 나타날 수

있는 재제로 선정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법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전통미술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표현욕구와 친밀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2. 아동의 평면표현 발달과정 따른

전통회화 교육

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전통회화학습의 지도

는 여타의 다른 미술교육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발달 단계를 이해함으로서 효과적으로 학습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학년별 발단단계를 적용하

여 이루어 질 수 있는 전통회화 학습법을 간략히

제시 해보고자 한다.

<표 3> 초등학교단계에서의 표현발달의 특징

단계 주요특징

상

징

기

탐 색 적

상징기

(유치원)

자기 주위의 제한된 사물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시기 ; 두족류의 인물표현, 기본

도형과 난화의 조합

분 화 적

상징기

(초등
저학년)

환경의 모든 대상과 공간에 대해 상징적,
자기 중심적으로 표현하는 시기; 대상의
의미에 따라 도식의 분화, 전개도식의 표
현, 공존화 (synchronism)적인 표현, 주관

적인 투시 (X- ray)표현

사

실

기

형 태 적

사실기

(초등
고학년)

대상의 형태를 사실적으로 묘사하려는 시

기 ; 남녀 성차의 표현, 기저선 개념에서
중첩 (overlapping )에 대한 인식으로 변화,
모방에 많은 관심을 가짐, 명암, 원근, 질
감에 대한 사실적 표현, 전 단계의 대상
의 분리된 상징의 세부묘사에서 밀접히

관련된 세부묘사

입 체 적

사실기

(중학생)

대상과 공간의 입체성을 사실적으로 묘사

하려는 시기 ; 자아에 대한 인식 능력의
발달로 과도기적 성격, 공간에 대한 투시
원근, 색과 명암에 대한 관심 증대, 시각
형 (visual type;모양과 형태에 대한 변화
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분석적 방법의

유형)과 촉각형(haptic type; 인지된 대
상에 대한 촉각적 인상과 정서적인 관계

를 주관적으로 표현하려는 유형)으로 분
화

아동의 표현의 발달은 성장단계에 따라 변화

하기에 이러한 발달단계에 대하여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었다. 대표적으로 로웬펠드(V .

Low enfeld)의 난화기-전도식기-도식기-또래집단

기(유희기, 사실의 여명기)-의사실기-결정기의 6

단계, 시릴 버트(Cyril Burt )의 난화기-선화기-

서술적 상징기-서술적 사실기-시각적 사실기-억

제의 시기의 6단계, 린스트럼(M. Lindstrom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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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서시기-개념의 회화시기-사고적 회화시기-도

식적 양식기-도식적 양식탈피기-미적 관심의 쇠

퇴기-사춘기의 7단계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달 단계의 일정한 흐름이 사실이기는 하나, 아

동의 개인적인 발달단계의 차이와 이를 명확한

시기 구분이 모호하여 3단계 정도의 포괄적인 발

달 단계를 제시하고있는 루카(Mark Luka)와 켄

트(Robert kent )의 난화기- 상징기- 사실기로

보는 발단단계가 접근 방식이 가장 적절하리라

본다. 그리고 이를 좀더 세분한다면 상징기를 탐

색적 상징기(4세- 6세), 분화적 상징기(6세- 9세)

로 나누고 사실기를 형태적 사실기(9세- 12세),

입체적 사실기(12세 이상)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14) <표 3>은 상징기와 사실기의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는 아동들의 개별적인 성장

과정이나 표현 능력에 따라 저학년에서 탐색적

상징기의 모습을 보이거나 고학년에서 발달 수준

이 높아 입체적 사실기로 뛰어넘는 등 학생간의

편차를 보일 수 있기에 탐색적 상징기와 입체적

사실기를 포함하여 함께 설명하였다.

가 . 탐색적 상징기

[그림 7] 기본도형과 난화의 조합 (5세)

14)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 미술교육학, 교육과학사, 2ooo,
pp. 85- 114.

대상을 처음으로 형태에 대한 상징으로 표현

하는 시기로 <그림 7>에서 보듯이 기본 도형과

난화의 조합으로 표현된다. 이 그림은 5세의 아

동이 기차를 그린 것인데 기차 연기, 비를 형상

하는 반복적인 수직선과 과감하게 그려낸 기차의

형상이 모필과 수묵의 조화로 자연스럽게 어우러

지고 있다.

이 시기에 지필묵으로 그려진 아동화들은 현

대 한국화의 수묵추상화나 전통회화의 일격풍의

그림에서 보이는 파격적이고 신선한 효과를 보이

는 작품이 간혹 나타나는데, 이는 선묘가 주조를

이루다는 점, 모필과 화선지의 변화가 다양하여

우연적인 효과를 통해 자연스럽게 다양한 표현이

나온다는 점, 전통회화가 일격(逸格) 또는 순졸한

미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수묵화 특유의

붓질 몇 번으로 상징성과 정신성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아동화의 표현과 상통하는 부

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아동들의

이러한 거침없는 표현은 교육에 의해 이루어진

성과라고 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특성이다.

따라서 이 시기는 아동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 자신들의 표현능력 안에서 전통회

화재료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

한 재료기법, 표현기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수업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발문을 제시하고, 적절한 유도를 통해

이 시기에 나타나는 반복적인 표현과 형태의 도

식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도록 지도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나 . 분화적 상징기

이 시기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시기

로 <그림 8>에서 보듯이 도식적이고 자기 중심

적으로 표현하는 단계이다.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등 개별적으로 인식한 특정한 대상이 구별

되어 상징적으로 도식화되어 나타난다. 또한 공

간의 표현에서도 기저선(base line)이 나타나고,

공존화(synchronism)표현도 나타나 전 단계에

비해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 시기의 아동화의 특성은 신분의 고하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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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근에

상관없이 대

소를 표현하

거나, 일정한

대상에 자신

의 감정을

이입하여 상

징성을 부여

하기도 하며,

공간의 인식

에 있어서도

다시점과 부

감시 (조감시)

를 적절히

응용하여 자

유스러운 시

점을 보이는 등의 전통회화의 특징적인 표현과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표현은

전통회화의 사상적인 기반이 되는 유교사상이나

도가, 자연주의 사상이 이입된 관념성 때문에 나

타나는 독특한 방식으로 아동의 표현발달 단계에

서 보여지는 표현방식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

나, 이를 응용하여 아동들을 전통회화와 친숙하

도록 지도한다면 다양한 학습효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민화 <까치와 호랑이>

에서 보이는 도식적이면서 상징적인 표현, <책거

리> 그림에서 보이는 반복적인 표현과 공간처리

에서 보이는 역원근법이나 부감법 등은 이 시기

의 아동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질 수 있다.

따라서 아동들이 자칫 자신이 알고 있는 한계 안

에서의 상징성의 반복으로 틀에 박힌 표현만을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전통회화의 이러한 조형

적인 특성을 제시하여 인식의 폭을 넓힘으로써

상징적 표현방법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경험의 폭

을 넓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다 . 형태적 사실기

이 시기는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시기

로 자아인식의 확대로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이 크게 발달하여 시각적인 경험의 재현에

충실하려는 의지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초보적인 수준에서 입체의 표현이 가

능해지고 <그림 9>와 같이 중첩과 원근, 질감

등에 주

의를 기

울이면서

이 전 에

상징적인

표 현 의

수단이었

던 과장

이나 생

략 등의

주관적인

표현에서

점차 객

관 적 인

표현법에

눈을 돌

리게 된

다. 그러

나 이 시기가 되면 미술에 대한 인식과 표현기능

이 발달하는 동시에 주관적인 성격에서 객관적인

시각을 지니려는 과도기에 있음으로 해서 새로운

경험 속에서 표현력의 한계를 느끼기 쉽고 이는

곧 상식선에서의 평면적인 표현을 하거나 표현의

욕 자체를 상실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전통회화의 특성상 이러한 발달단계에

맞는 효과적인 수업을 하려면 기법적인 수련이

어느 정도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 모필의 함수력

이 높으므로 해서 붓의 물기 조절이 어렵고, 요

즘의 한지나 화선지가 파묵과 발묵이 잘 되도록

만들어져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번지는 경우가

많고, 물감이 빨리 마르지 않아 덧칠을 하기가

어려워 채색의 사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전통회화수업은 재료와 기법적인 문제의

해결에 먼저 신경써 재료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

록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사

실 상징기에서는 붓의 함수력이나 종이의 효과

등이 하나의 특성으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

[그림 8] 도식적 표현 (7세)

[그림 9] 중첩, 질감, 농담을 통한

사실적 표현 (5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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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표현에 대한 집착

이 늘면서 재료사용의 미숙은 전통회화교육을 매

우 어렵게 하는 요소이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운필과 집필에서 유사한 서예수업

과의 기법적인 연계성을 높임을 생각해 볼 수 있

고, 서양화의 정물화나 풍경화를 수묵으로 표현

하는 식보다는 전통회화의 미감과 표현법을 빨리

배울 수 있는 민화나 화훼화나 산수화의 방식을

아동수준과 시간사용에 맞게 조정하여 지도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번지는 화선지의 사용보다는

잘 번지지 않는 전통한지를 선택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보통 스케치북에 모필로 그대로 사용

하는 것도 아동들의 재료사용의 불편을 덜 수 있

을 것이다.

라 . 공간적 사실기

중학교 이상의 학생들이 해당하며 자아인식과

환경에 대한 인식능력이 급격히 발달하는 사춘기

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보통 작품의 완성도에

집착하며 기능적인 면에 관심을 기울이고 공간에

대한 관심이 깊어진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투시

법적인 해석과 공간에 관계된 원근, 명암, 채색

의 차이에 관심을 기울이는 시각형(visual type)

의 학생들이나, 자신의 촉각에 대한 인상이나 신

체적, 정서적, 지적 이해의 결과를 그림에 투영하

여 자신의 자아가 그대로 투영되도록 하는 주관

적인 유형인 촉각형(haptic type) 학생들도 나타

난다. 전자는 공간에 대한 투시 원근에 관심을

두는 반면 후자는 자신의 정서에 관련된 질감이

나 색채에 보다 높은 관심을 둔다.

시각형 학생의 그림을 보면, <그림 10>은 중

학생이 그린 화조화인데 사물에 대한 인식을 정

확히 하려하고 기법에 충실하려는 전형적인 시각

형 학생의 작품이다. 이러한 학생의 작품은 화

법에 충실하기에 대상의 형태, 농담의 표현에 의

한 원근, 운필묘의 적절한 구사 등에 주로 힘을

기울인다. 이러한 유형의 학생들은 자칫 화법만

을 강조하면 전통회화법의 가장 금기로 여기는

판각된 그림으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이 생기도록 유도하여 다양한 분

위기와 느낌이 표현될 수 있는 방향의 지도가 적

절하다.

[그림 10]객관적관찰에의한시각형 (중 2학년)

<그림 11>은 중학교 1학년인 학생이 그린 풍

경화이다. 이 그림은 나지막한 산과 들판을 그린

수묵담채화인데, 대상에 대한 관찰 묘사에 관심

이 있기보다는 그 시기의 대기의 상태에 투영된

자신의 감정에 더 몰입하는 느낌을 보여준다. 즉

무엇을 그대로 그리기보다는 그 느낌에 충실하려

는 의도가 보이는 촉각형의 학생작품인 것이다.

이러한 학생은 시각형 학생과는 반대로 그림이

판각될 경향은 없으나 스스로에 너무 몰입하여

독단에 빠져 보편적인 미감을 잃을 수 있다. 따

라서 이러한 유형의 학생에게는 화법의 중요성

을 인식하게 하여 자신의 정서의 표현 폭을 다양

[그림 11]주관적인정서를 통한촉각형(중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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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학생들은 그 나름대로의

장점을 개성으로 인식하고 존중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대되는

요소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 이는 스스로의 개

성의 폭을 넓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3. 전통회화 교육의 개선의 내용

가 . 감상활동과의 연계

아동미술의 전인적인 성격을 생각할 때 미술

교육에서 감상교육은 표현활동교육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며, 지속적인 감상교육으로 다양한

미적 체험을 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특히 전통

회화는 우리 고유의 미감을 직접적으로 보여줌으

로서 자국문화의 특성을 명료히 보여준다. 그러

나 전통 미술 문화에 대한 교육 부재는 전통문화

의 단절과 외국문화의 침투를 가속화시키고 있으

며, 전통회화보다 서양화 재료에 친숙한 학생들

에게 동양의 전통적인 그림들은 오히려 어색하게

되었다. 이는 전통회화라는 것이 자신들이 많이

경험하지 못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15) 따라서

전통회화를 자주 접하게 함으로써 더욱 전통미술

에 친근감을 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는 박

물관의 교육 프로그램의 연결, 슬라이드나 화보,

비디오 등을 이용한 시청각 교육을 통하여 감상

의 기회를 높여나갈 수 있다. 이러한 기회를 통

하여 동서양의 미감의 차이를 생각해보고, 더 나

아가 한중일 삼국의 문화적인 공통점과 차이를

구분하고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살필 줄 안다면

더더욱 좋은 감상 교육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전통미술에서의 감상교육이 더욱 실효

를 거두려면 표현활동수업과의 연계를 살피는 것

도 매우 좋은 학습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그 방

법으로 전통적인 회화 학습 방식인 임모(臨摹)를

적극 이용함도 매우 유용할 것이다. 현재 아동중

심의 창의력과 개성을 중시하는 미술수업에서

임모라는 개념이 없어진지 오래지만, 이는 사실

15)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 전게서, p. 164.

임모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

문이다. 이는 임모를 초기 일제 강점기의 미술교

육의 방식이던 도화임본(圖畵臨本)에 의한 대상

을 재현해 내는 기능적인 숙련 16)으로만 생각하

여 임모가 그 나름의 발전과정을 가지고 자신의

창의력을 온전히 발현시키는 학습과정임을 인식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근대화 이후 미

술교육의 체계와 사상의 변화는 임모의 위치를

더욱 작아지게 하였다. 그러나 임모는 처음 그림

을 배우는 사람에게 보다 빨리 여러 화법을 배우

게 하고 자신의 창작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는 학

습법이다. 임모는 모화(摹畵)에서 임화(臨畵), 방

작(倣作), 창작(創作)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학습

과정으로 옛것을 중시하는 전통이 그림을 배우는

방식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17) 따라서 전통

미술을 계승하고 그 우수성을 인식하는데 있어서

작품의 결과만이 학습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통의 학습법도 참고할 때 보다 빨리 전통회화

와 가까워 질 수 있을 것이다. <표 4>는 감상활

동과 표현활동을 통합한 학습지도안을 예시한 것

이다.

나 . 기초 표현력 교육의 강화

초등학교 미술교육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연

계되면서 심화 발전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는

각 연령별로 표현 능력과 학습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된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과정의 미술교

육에서는 무엇보다도 전통회화 수업을 앞으로의

계속적인 과정을 생각하여 전통재료를 익숙하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모든 예술은 일차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의

습득이 중요하며, 습득의 기간이 길거나 난이도

가 높을수록 그 예술의 전통적인 가치는 크다고

16) 박휘락, 한국미술교육사, 예경, 1998, p. 377.
17) 장지성, 산수화 임모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 논문,

1995, pp.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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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김홍도의 게그림을 그려보자
(초등학교 고학년)

학습

단계

교수학습활동
시간

교사 학생

감상

활동

*작품의 전체적인 해석-작품의

의미를 알아보자.

-이 그림은 어느시대, 누구의

그림이고 제목은 무엇일까?;

조선시대, 김홍도, 해탐노화도

-게와 갈대는 무슨 의미일까?;

두차례의 과거에 급제하여 임

금님이 주시는 음식을 받는

다.(二甲傳 )

-화제의 의미는 무엇일까?; 바

다의 용왕 앞이라 옆으로 걸

어가네.(海龍王處也橫行)

-어느 시대 누구의 그림인

지를 안다.

-그림이 상징하는 뜻을 이

해하고 전통회화 중에는 이

러한 방식의 그림들이 많음

을 이해한다.

-전통회화에서 화제(글씨)

가 지니는 의미를 이해하고

그림과 글씨가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음

을 안다.

5분

*표현활동을 위한 형식분석

-어떤 재료를 사용했을까? ;

종이, 먹, 붓, 물감

-색부터 칠할까, 아니면 선부

터 그어야 할까? ;

몰골법으로 필속을 살려 빠

르게 그렸다.

-그림에 어떤 색이 보이지? ;

먹색, 초록색, 고동색, 황토

색

-어디서부터 그리면 될까? ;

그림을 살펴보며 토론하여

그리는 순서를 찾을 수 있

게 지도한다.; 갈대를 그리

고 갈대의 잎을 그린 후 게

를 그리고 화제를 썼다.

-사용된 재료를 찾아낼 수

있다.

-몰골법과 구륵법의 차이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

-그림에 그려진 채색의 종

류를 알 수 있다.

-그림을 보고 그리는 순서

를 파악할 수 있다. 5분

표현

활동

-재료준비; 먹, 붓, 두꺼운 한

지, 연필, 물감, 접시

-밑그림 그리기; 한지에 연필

로 대강 밑그림을 그리게

한다.

-제작의 순서에 맞추어 농담

과, 필속, 채색을 고려하여

모사하도록 지도한다. 형태

에 너무 치중하지 않도록

한다.

-자신의 재료를 확인한다.

-감상활동의 형식분석으로

얻은 화면 구성의 이해를

통하여 전체적인 시각에서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

-운필의 방향, 필속, 형태를

세밀히 관찰하여 표현한다.

알맞는 색감을 찾거나 만들

수 있다. 채색할 때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

30분

평가

-작품의 의미에 대하여 아는

가?

-몰골법의 특성을 이해하는

가?

-적절한 표현이 이루어졌는

가?

-임모 후 작품에 대한 이해

도가 높아졌는가?

-게와 갈대의 의미를 알고

작가와 작품의 제목을 안다.

-몰골법으로 그리는 방법을

안다.

-임모를 통해 작품에 대한

이해와 표현법이 발전했다.

-자신의 임모작에 스스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10분

할 수 있다. 단지 흥미 위주의 수업의 전개는 전

통회화의 깊이를 학습의 난이도 때문에 피해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는 곧 배움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유희로써 끝날 수

있다. 초등학교 4학년 이후부터는 감성적인 측면

과 함께 이성적인 측면도 고려되어야 하고, 이

시기가 되면 전통회화의 기법수련에 어려움은 없

다. 따라서 붓을 쓰는 데 물의 양을 조절하여 건

필, 습필의 조절이 가능하고, 굵고 가늠이 가능하

며, 번지게 혹은 번지지 않게, 곱게 우려내거나,

파발묵의 효과를 나타내고, 감필법을 알 정도의

학습은 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 학습은 모든 전통회화 기법의 전제 요

건이므로 아동미술이라도 전통회화가 지니는 일

정한 형식과 법의 틀을 지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

한 일이다.

<표 5> 초등학교 고학년 과정에서 익혀야 할

기초 필묘법

기초필묘법 학습내용 지도 중점

집필법

(執筆法)

쌍구법(雙鉤法)

단구법(單鉤法)

침완법(枕腕法)

현완법(顯腕法)

서예와 연관하여 공통점 파

악한다 . 붓을 쥐는 여러 방

법을 알게 하여 그림의 소

재나 표현법에 따라 다양하

게 집필하는 방법을 익히도

록 한다

용필법

(用筆法)

중봉(中鋒)

편봉(偏鋒)

감필(減筆)

붓의 각도나 탄력을 이용하

여 다양한 운필이 나오도록

지도하며 삼묵법에 의해 나

오는 감필을 익히도록 하고

농담건습의 효과를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용묵법

(用墨法)

파묵법(破墨법)

발묵법(潑墨법)

적묵법(積墨법)

선염법(渲染법)

파묵과 발묵의 차이를 이해

하도록 지도하며 각각의 용

법의 효과를 실습과 작품감

상을 통해 이해할수 있도록

한다 .

설채법

(設彩法)

몰골법(沒骨法)

구륵법(鉤勒法)

몰골과 구륵의 개념을 이해

할 수 있도록 작품감상과

실습을 병행한다 .

따라서 전통미술교육의 실천은 주기적으로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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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교육되어져야 한다.

<표 5>은 초등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익혀야 할

필묘법을 제시한 것이다.

새롭게 개정되는 제 7차 교육과정은 열린 교

육 사회, 평생학습 사회의 건설을 비젼으로 삼고

있다. 이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하나의 체

계로 보고 미술과 교육 과정을 일관성 있게 구성

하였다. 따라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

학년까지 10학년 마지막 단계에서 학습자가 성취

해야할 최소 필수 수준의 성취능력 수준을 중심

으로 총괄 목표를 제시하게 된다.18) 이러한 교육

과정의 수립은 초등학교 미술과 수업에서의 기초

적인 학습을 요구하게 되며, 특히 전통회화는 단

기적인 학습효과 보다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

진행하여야 그 효과가 크므로 시간배정에 있어서

그 많고 적음을 떠나 일정하게 주기를 가지고 지

속적으로 진행되어야겠다.

다 . 수묵화 일변도 수업의 탈피

Ⅱ장 4절 표현 내용의 문제 에서 현행 미술

교과서가 수묵화 일변도로 전통회화의 표현활동

수업을 구성하여 전통회화의 다양한 표현 가능성

을 축소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수묵화 위

주의 편성 의도는 지필묵에 의해 나타나는 고도

의 정신성이 전통회화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낸

다는 인식과 적은 시간배정 안에서 많은 노동량

과 시간소요가 필요한 채색화는 현 교육실정에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기인한다고 여겨진다. 또

한 수묵화는 상급학년이 되면 수묵담채화와 수묵

채색화를 배울 수 있도록 교과가 편성되어 있어

따로 채색화시간을 설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교

사용지도서 미술 3학년 (한국교육개발원, 1997)에

수묵화와 그 특성을 비교하면서 채색화는 객관

적이고 사실적인 표현을 중시하는 채색위주의 표

현이다.라고 한 언급이 초등학교 미술교과서에서

나타나는 채색화에 대한 언급의 전부인 것을 보

면 이를 교과에 편성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음을

18)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 전게서, pp . 146-148.

알 수 있다.

그러나 수묵화는 재료사용과 그 표현에 있어

서 아동들이 다루는 데 매우 어려워 수업계획이

철저하지 못하면 진행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

물의 조절에서, 붓의 운필, 농담의 조절 등 이런

것들이 자기 마음대로 되려면 상당한 시간을 필

요로 하기 때문이다. 교육현장에서 전통회화수업

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한정된

시간 안에서 지필묵을 다뤄야하는 재료사용의 어

려움도 한 몫을 하기 때문이다. 아동들이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번지고 굵어지고 흐려지는 자신

의 그림을 보고 재료기법이 아닌 이상 흥미를 느

낄 리 없다. 수묵화는 종이의 스며드는 특성상

전통적으로 일필에 의한 작업방식을 택한다. 물

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번 겹치면 탁해지

고 마른 상태에서 덧칠하면 종이가 더 이상 흡수

를 하지 못하여 먹색간의 차이가 나기에 자연스

럽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붓을 종이에 대기

전에 선후를 모두 머릿속에 두어야하는 의재필

선(意在筆先)이 중요시되었고 이는 높은 기술적

인 숙련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수묵화의 특성을

초등학교 미술수업에서 요구하기란 매우 어렵고,

그래서 현 교과서에서는 초등학교 중학년(3, 4학

년)과정에서 전통회화의 수업을 재료의 이해와

선묘실습 정도로 그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수묵화 위주의 수업을 개편하여 채색화 수업이

보강된다면 훨씬 높은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채색화는 바탕이 물이 흡수되지 않는 상태에

서 그리게 된다. 따라서 실수나, 우연하게 번지는

일이 없으므로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다.

또한 여러 번 위에 칠할 수 있어 실패의 확률이

적으므로 아직 기술적인 면이 어려운 아동들에게

전통회화를 가르치는 데 매우 유익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채색화가

실제로 교과교육에 편입되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현재 채색화를 그리는 방식이 종이를 화판

에 붙여 밑색을 칠하고 이 위에 색을 올리는데,

중색효과를 내기 위해 채색을 여러 번 덧칠하여

올리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이다.19) 이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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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필요로 하고 아교나 분채(粉彩)의 사용

등 기술적인 숙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초등학교

과정에서 채색화 수업이 이루어지려면 지금의 채

색화기법보다 전통회화의 채색법을 이용함이 좋

을 것이다. 사실 이러한 채색화 기법은 전통회화

에 있어서의 채색 기법과는 거리가 있다. 전통회

화의 채색은 바탕에 밑색을 칠하지 않으며, 깊고

은은한 맛을 내기 위해 여러 번 덧칠을 하지 않

는다. 대신 전통회화의 채색은 바탕의 느낌을 그

대로 살리면서 채색을 올리기 때문에 색감이 강

하여도 명료하고 밝으며 깨끗한 느낌을 준다. 이

러한 특성은 우리 한지 고유의 미감이 어우러져

만든 채색법으로 우리 민족의 솔직 담백한 예술

적 특성과 이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하다. 따라

서 이런 고유의 채색법이 초등학교 미술수업에

활용된다면 매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

다. 즉 전통 채색화의 활용은 전통회화의 폭을

넓혀 학생들에게 전통회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수묵 일변도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다

양한 표현을 가능하게 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높

일 수 있다.

라 . 붓글씨로 나타내기 수업과의 연계

일정한 숙련의 기간이 필요한 전통적인 표현

양식이나 기법보다 짧은 시간 내에 아동의 흥미

를 유발하여야 하는 미술수업의 진행구조에 대한

문제는 전통미술의 교육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매

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는 현행 교과서의 체계와

미술 수업의 시간 배정을 보았을 때, 연간 순수

예술분야에 해당하는 보고 나타내기 , 상상하

여 나타내기 , 느낌 나타내기 수업에서 시간

수를 다시 각 단원에서 그림으로 나타내기와

입체로 나타내기 , 판화로 나타내기로 나뉘면

균형적인 분배를 하더라도 실제 표현활동 수업에

서의 오로지 그림으로 나타내기 수업을 전통회화

수업으로 이룬다고 하여도 12시간(5학년 기준)밖

에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실제로 미술 교과의 <

연간 지도 계획>에 따른 미술 수업을 시행하였

을 때 전통회화에 관련된 수업이 올바른 수업목

19) 조용진, 채색화기법, 미진사, 1992, pp. 33-36.

표를 달성하기란 기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미

적 체험활동과 감상활동이 연계하여 시간 사용

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합 교육을 통한 교육적 효

과를 높이도록 하여야겠다. 특히 현행 교과서에

서 타 영역과의 통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붓글씨로 나타내기 (서예수업)는 사실 전통미술

의 입장에서 보면 서화는 동원(同源) 혹은 동법

(同法)20)이라 하여 매우 관련이 깊은 단원이다.

이러한 관련성으로 해서 지금의 전통미술이 그

림으로 나타내기에 통합되어 표현활동에서 이루

어지고, 서예만 붓글씨로 나타내기 수업으로

독립되어져 있는 것보다 전통회화부분과 서예를

연계되도록 수업이 진행된다면 높은 수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지필묵의 기본재료와

그 사용법인 집필과 운필의 개념은 서예와 회화

가 공유하기에, 선묘 중심의 전통회화와 서예의

획이 연계됨으로서 상호 보완 및 상승효과를 가

져와 전통회화가 지니는 미감을 보다 확실히 얻

을 수 있다.

물론 감필(減筆)이나, 편봉(偏鋒), 채색을 원칙

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서예는 미술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변화와 기법에서 차이가 있으나, 서예는

회화를 지향하는 바가 있으며 반대로 회화는 서

예를 지향하는 바가 있으니, 서로 그 나름대로의

변화와 기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에게 상호발

전을 도모하였다. 따라서 서예의 운필법을 그대

로 전통미술의 운필법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방

법을 제시하면 상호 발전의 계기를 만들 것이다.

즉 서예를 통해 기본적인 운필법을 배우고 기초

표현 실습으로 용묵과 설채법을 배우고 나면 이

후 서예와 연계성이 높은 전통회화를 소재로 표

현활동 실습을 하는 등의 방식을 고려해 볼 만하

다. 관련성이 많은 소재로는 사군자(四君子)이고

필묘법으로는 백묘법(白描法)을 들 수 있다. 사

군자는 운필법이 서예의 운필법과 유사한 부분이

많으므로 서예와 동시에 배울 수 있고, 백묘는

모필의 선만으로 대상을 표현하는 것이기에 운필

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그림과 글씨의

20) 갈로저/강관식역, 중국회화이론사, 미진사, 1989, pp.
13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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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적인 연관성을 떠나서도 전통회화에서 그림

과 글씨는 한 화면에 하나의 조형요소로서 같이

나타내질 수 있다는 것을 고려 할 때 서예와 전

통회화 수업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수업 계획을

구성하는 것은 서로간에 높은 교육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문인화의 현대화와 그 과제

(최병식, 2000)에서 문인화를 국민교양적 예술로

서의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7차교육과정에서 서

와 화가 함께 하는 문인화, 한국화, 서예를 통합

하는 과목으로 개설하자는 의견은 매우 설득력

있게 들려진다.21)

Ⅳ. 결 론

현재 전통회화는 화단에서도 중심적인 지위를

잃고 있다. 문화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의식주

가 모두 서구화되어가면서 우리의 미의식도 많이

변했기 때문이다. 더더욱 미술교육에서 다루어지

는 전통회화는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지 못하고

형식적인 틀 안에서 재료나 기법에 관련한 지도

에 치중하는 느낌이다. 이러한 경향은 미술교육

과정안에서 전통회화의 특성을 배려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문제로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

이다. 특히 한 단원에서 장르가 통합된 방식은

전통회화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고 있다. 실제로

교과서에 실리고 있는 예시작품들은 이러한 영향

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전통회화교육의

목적은 미술교육의 목적 안에서 생각되어짐과 동

시에 우리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통하여 민족

고유의 미감을 창출한다는 목적까지 고려해야 하

고 이러한 관점에서 전통회화를 좀더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

각한다. 초등학교 교과서의 전통회화 부분에서조

차 장르해체와 매체 실험적인 교과가 형성된다는

것은 앞으로 전통회화의 발전에 그리 좋은 영향

을 미치리라 생각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21) 최병식, 한국 문인화의 현대화와 그 과제 , 미술세계
8월호 , 2000, pp. 74-75.

따라서 초등학교 미술교과서에서의 전통회화

는 전통회화의 미적 가치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

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전통미술

에 관한 이해와 감상, 표현활동의 통합수업이 필

요하며, 서예수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시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초표현력 수업을 강화하여

앞으로 실시될 7차 교육과정에 맞추어 국민 교양

교육으로서의 기초를 마련하며, 수묵화 일변도의

수업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전통회화 학습이 이루

어지도록 하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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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ST RACT

Te a c h ing of Ko re a n Tra d it io na l Pa int ings
- By Exa mining Art Text books for Ele me nta ry Sc hoo l St ude nt s

Jang, J i- Sung
(Gan song Art Mu seum In st itut e )

T he goals of teaching Korean traditional

art can be considered from the perspective of

those of the art subject itself ; that is , to

develop students ' creativity and a positive

attitude toward ethnic emotion and to cultivate

students for better appreciation of beauty . It

can go further to maintain cultural subjectivity

and develop the ability to effectively select

from new foreign cultures , and then, to build

new traditions on the basis of the current

effort . In this context , the present curriculum

of art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recognizes the significance of Korean

tradit ional art , making it clear in its instruction

methods that 'T eachers should be careful in

using instruction methods by choosing

materials in all fields which can promote

students ' interest s in Korean tradit ional art

and encourage them to understand it better ' .

According to this six th curriculum , four art

textbooks (from third graders ' through six

graders ' ) are carrying, in the 'Expression

Activities ' area, example w orks including those

with water colors and/ or other materials and

those with tradit ional materials , balanced in

their numbers . In addition the, 'Appreciation

Activities ' area deals mainly with Korean

traditional art . However, the teaching of Korean

traditional paintings tends to focus on

materials and technique in a formal frame, not

to select and teach excellent contents . Judging

from this tendency, w e can see that the

current structural frame, including traditional

or contemporary art , in art curriculum is not

yet perfect , and w e should strive to improve

it . Especially , the dilution of the borders

among art genres makes the identity of

Korean traditional paintings uncertain . In fact ,

the example w orks carried in the textbooks

are influenced by this tendency. T he goals of

the teaching of Korean traditional paintings ,

how ever , should be considered along with the

objectives of art education and, at the same

time, could contribute to create Koreans ' own

aesthetic sense by succeeding and developing

Korean traditional culture. In this light ,

teachers should see to it that the pureness of

the traditional paintings is maintained. It will

not have a posit ive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traditional art if even

elementary art textbooks reflect the genre

disorganization and media experiments .

T herefore, Korean tradit ional paintings

should be carefully selected to fully suggest

the aesthetical value of them. For this purpose,

an integrated class which simultaneously tr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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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appreciation and expression

activities of Korean traditional art is required,

and it should be linked with calligraphy class to

use time effectively . Additionally , to prepare for

the seventh revision of curriculum, it could pave

the way for establishing the basis of liberal

Key wards : Korean T raditional Paintings , Art Education, Curriculum, Expression

Activit ies , Genre Disorganization, Identity

education for people to intensify classes for

basic expression ability . And it also is needed

to provide various types of classes , escaping

from the prevailing type of class of paintings

in Chinese 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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